
데일리안·여론조사공정㈜ 여론조사 관련 입장문

데일리안과 여론조사공정은 “제2의 명태균 여론조작”을 멈춰라!

언론사 ‘데일리안’과 여론조사업체 ‘공정’이 제2의 명태균 행세를 하고 

나섰습니다.

오늘 데일리안은 ‘대통령 되지 말아야 할 사람’, ‘법 가장 안 지킬 것 

같은 사람’ 1위에 이재명 후보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. 객관적인 여론 

파악이 아닌, 민주당의 유력 후보를 타깃으로 한 악의적인 여론 공작을 

목적으로 한 행위입니다.

해당 조사는 “보수 후보가 윤석열의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‘도움’이 

되겠느냐”는 문항을 앞세워 진보 성향 응답자의 이탈을 유도했습니다. 

그리고 “법을 가장 안 지킬 사람”, “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”과 

같은 자극적이고 비방성 짙은 질문을 연이어 배치했습니다.

이러한 악의적 질문의 응답지에는 보수진영 후보 6명, 진보진영 후보 2명

을 포함시켜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지목될 수밖에 없도록 

구성했습니다. 통계적 공정성과 조사윤리를 정면으로 파괴한 행위입니다.

이를 보도한 기사 역시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강

조하는 방식으로 작성됐습니다. 대선후보 적합도, 미국 관세에 잘 대응할 

사람 등 8개가 넘는 질문의 결과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, 당초 의도한 악

의적 질문의 결과만 보도했습니다.

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은 국민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전달하

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, 데일리안과 공정은 의도적인 질문 설계와 편향된 

해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했습니



다. 이는 여론조사를 악용한 명백한 선거개입이며,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

한 위협입니다. 

우리 특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‘명태균식 여론공작’에 엄정히 대응하겠

습니다.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선거

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.

여론조사를 악용한 정치공작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방관하는 중앙선거여

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유기도 강력히 규탄합니다. 여론조사심의위는 

‘중립’을 가장해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

저버리고 있습니다. 선거 기간 중 모든 여론조사에 대한 엄정한 심의와 

제재를 촉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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